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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 2024년 8월 15일(목)

윤석열 대통령 부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참석

- “되찾은 나라, 위대한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 -

-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8/15, 수)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의 국민 2,000여 명이 참여해,

광복의 기쁨과 그 역사적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되찾은 나라, 위대한 국민,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경축식은 

광복의 벅찬 심정과 기쁨을 표현한 대북 공연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2024 파리 

올림픽 양궁 금메달 3관왕 임시현 선수의 맹세문 낭독, 어린이 뮤지컬단의 합창 및 

만세 퍼포먼스, 독립유공자 포상, 경축 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어린이 뮤지컬단의 합창(뮤지컬 ‘영웅’ 삽입곡인 ‘그날을 기약하며’) 및 만세 

퍼포먼스 이후 이어진 이번 경축식의 주제 영상은 1945년 광복 이후 오늘날 대한

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뤄낸 중요한 역사적 장면마다 등장하는 태극기의 의미를 

짚어보며, 위대한 국민과 위대한 나라의 79년을 돌아보자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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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광복절을 맞아 총 121명의 독립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으며,

대통령은 이 중 경북 및 충북 등지에서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故) 문일석 님의 

후손 문형배 씨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 故문일석(건국훈장애족장), 故김용서(건국포장), 故전영창(건국포장), 故진순익(건국포장), 

故임경택(대통령표창)

대통령은 제79주년 경축사에서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왔으며,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바로 자유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

되는 것이라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로서 통일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아울러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며, 셋째,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세 가지 

통일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경축식은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후손이자 2024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

리스트 허미미 선수, 방위사업청에서 한국형전투기 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조

은애 중령, 2024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 김우진 선수의 다짐의 발언 이후, 참석자 

전원이 만세삼창을 외치며 마무리됐습니다. <끝>


